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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English-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in English class on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high EFL school stud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
eling (SEM). A total of 472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result of SEM indicated that 1) resilience exerted a direct impact on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2) motivat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attitudes and achievement; and 3) 
attitudes showed a direct effect on achievement. Through th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resilience has a positive role 
in overall English learning, which implied that resilience helps students cope with academic difficulties and improves 
their motivation and/or interest in English. This could lead to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English class, resulting in 
students attaining higher English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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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공용어(international 
language)인 만큼 우리나라 교육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강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 영어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은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
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학교 현장
에서 배우는 영어 교과목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
적 수단이 아닌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입시의 주요과목
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업을 할 때에도 대
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TOEIC, TOEIC 
Speaking, OPIc 등의 공인 영어 성적을 지원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
어는 언어적 수단이 아닌 한 개인의 능력과 성공을 평
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T. Y. Kim & 
H. S. Lee, 2014).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차
지하는 큰 비중으로 인해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
와 동기가 낮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수동적 학습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
게 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압박을 느끼
게 된다. 이처럼 대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비슷한 교육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 
태도와 압박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적응해나가는 방법
은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다 
학업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어떤 학생은 
자신만의 해결방법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
는 반면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
내지 못하고 학습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학생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
는 이유에 대해 몇몇 학자들(Block & Block, 1980; Fraser, 
Richman, & Galinsky, 1999)은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생 스스로가 직
면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발달로 
이끄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맥
락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는 ‘회복탄력성
(resilience)’ 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적용하여, 반강제적
으로 영어 학습을 강요하는 국내 영어교육의 현실을 감
안하여 학생들은 그들이 당면하는 학업적 문제나 스트
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도전적이거나 위협이 되는 상황을 성

공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학생들이 학습
상황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극복과 적

응은 학교에 대한 인식, 수업 태도 등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적응 요인으로 포함된다(Birch & Ladd, 1997; J. H. 
Kim, 2011). 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는 회복탄력
성과 학습 동기간의 유의한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학업적인 위기상황에서 높은 수
준의 회복탄력성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
생들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와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였음을 나타냈다(Abolmaali & Mahamudi, 2013; T. 
Y. Kim & Y. K. Kim, 2016; Y. J. Lee, 2004; J. A. Park & E. K. 
Lee, 2011; Putwain, Nicholson, Conners, & Woods,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업 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각각의 변인들이 학업 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영어 등
의 특정 교과목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회복탄력성, 학
습 동기, 수업 태도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학업성취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나 각 변인 간
의 관계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
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 학습 상황과 같이 특정 학
습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업 태도 등의 변인들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과 이들의 구조 관련성을 고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 구인에 초
점을 두어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에서 어떠한 영향력
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영어 교육 현장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곤란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
는 능력을 뜻한다. 주로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저항력’
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의 핵심 능력은 정신적인 어려
움이나 문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히 반응하여 역경을 극복하여 결과적으
로 긍정적인 발달에 이르는 것이다(E. S. Hong, 2006; J. 
H. Kim, 2011). 또한, Martin(2002)은 학업적인 회복탄력
성(academic resilience)의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업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학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힘으로 설명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

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과 학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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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다(Abolmaali & Mahmudi, 2013; T. Y. Kim & Y. 
K. Kim, 2016; Y. J. Lee, 2004; J. A. Park & E. K. Lee, 2011; 
Putwain et al., 2013). 이처럼 일반적인 학습 상황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관계성 연구는 많지만, 제2언어 학습과 
관련한 회복탄력성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국
내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국
제공용어로서의 언어적 역할보다는 입시의 필수과목
이자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어 성
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
기가 낮아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는 반강제적인 
상황에 처한다. 이처럼 영어 학습자들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제2언어 학
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T. Y. Kim, 2012a; T. Y. Kim & 
Y. K. Kim, 2016).

2) 영어 학습 동기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교육환경(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에서는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하
여 Dörnyei(2005)가 제안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L2 Motivational Self System)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언
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학습자가 원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과 제2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중점을 둔 이론으로 학습자가 생각하는 미래
상이 구체적이고 생생할수록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영어 학습 동기의 요인
으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the ideal L2 self), 필연적 제2
언어 자아(the ought-to L2 self)를 제시하였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제2언어를 학습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제2언어를 학습하는 모
습을 의미한다.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제2언어를 공부
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
과를 피하기 위해 영어 학습을 하거나 부모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

(Dörnyei, 2005)을 적용하여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후
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Dörnyei, 
Csizér와 Németh(2006), Taguchi, Magid와 Papi(2009)는 
EFL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는 헝가리, 일본, 중국, 이란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Gard-

ner(1985, 2001)가 제안한 사회교육모형보다 Dörnyei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가 EFL학습자들의 학습 동
기에 더 적합하고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
과 관련한 연구(T. Y. Kim, 2012a; Y. K. Kim & T. Y. Kim, 
2012; Y. Lee & K. Ahn, 2013)에서도 앞서 언급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의 이상
적 및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Gardner의 사회교육모형
보다 한국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최
근 연구 경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Dörnyei(2005)
의 최근 이론인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3) 영어수업 태도

본 연구는 학교생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학교수
업 적응의 의미로 영어수업 태도를 변인으로 구성하였
다. 학교적응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수업과정에서 학
생들이 지적, 정의적 및 운동적인 발달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교육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알맞게 변화시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Y. R. Kim, 2000). Birch와 
Ladd(1997)에 따르면 과거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주로 
학습 능력이나 성취도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했지만 최
근에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
한 인식, 교실수업 태도나 수업 참여 등을 포함하여 학
교생활 적응을 정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업활동에 
대한 참여와 태도, 성적,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전반적인 학교적응 요인으로 개념화된다(Berndt 
& Keefe, 1995; Roeser & Eccles, 1998). 이 같은 맥락으
로 교실수업 태도 및 성취도를 주요 학교생활 적응 요
인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학교에 적응을 잘 
할수록 학습 태도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 O. Choi, J. W. Moon, & J. S. 
Park, 2005; N. Shin & H. S. Doh, 2000).
학생들의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예측하

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S. H. Park, 2009). 이처럼 학교라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학교에서의 적응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주
로 생활하는 ‘교실’이라는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교실
에서의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몇 십 년간 교실 학습 환경(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Gentry, Gable
과 Rizza(2002)와 Padrón, Waxman과 Lee(2014)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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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실 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학
습 활동과 성취도에 끼치는 유의한 영향을 제시했다. 또
한, H. W. Lee(1996)는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가 강할수록 성취도에 끼치는 유의한 영향을 밝혔으며, 
T. Y. Kim과 Y. J. Lee(2013)는 연구를 통해 교사 및 친구들, 
교과서나 학습 방법 등의 교실 학습 환경이 학습 동기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했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 인
식이나 수업 태도가 이들의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선행 연구들
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나 태도가 
이들의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받
으며 생활하는 교실로 범위를 좁혀 교실수업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이들의 영어 성취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회복탄력성, 제2언어 학습 동기, 영어 성취도에 관한 

연구

먼저 제2언어 학습 동기와 영어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Gard-
ner(1985, 2001)의 사회교육 모형에 기반을 두어 제2언
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그 예로, Masgoret와 Gardner(2003)는 학습 동기와 성
취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동기가 성취도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국내의 
연구결과(Y. L. Hong & T. Y. Kim, 2013; H. W. Lee, 1996; 
H. J. Wi & J. S. Joh, 2010)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
기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으로 도구적 동기
와 내재적 동기가 나타났다. M. Y. Kim(2016)의 연구에
서는 내/외적 동기와 영어 능숙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
계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또 다른 국내 연구결과(S. B. 
Lim, 2001; E. K. Mang, 2001; E. J. Na, 2003)를 살펴보면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구적 동기가 확
인되었으며, 도구적 동기가 유발된 학생들이 더 뛰어난 
영어 성취도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örnyei(2005)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

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진
행된 연구들(Dörnyei & Chan, 2013; Dörnyei et al., 2006; 
Kormos & Csizer, 2008; Papi, 2010; Taguchi et al., 2009)은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영어를 외국어로써 배우
는 EFL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

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성취도에 미치는 이상적 제2언
어 자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영
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활용한 연구(T. Y. Kim, 2012a, 2012b; T. Y. Kim & H. S. 
Lee, 2014; Y. K. Kim & T. Y. Kim, 2012; Y. Lee & K. Ahn, 
2013)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번에는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몇몇의 연구자들(T. Y. Kim & Y. K. Kim, 2016; T. Y. Kim 
& H. S. Lee, 2014)에 의해 회복탄력성과 영어 학습 동기 
및 성취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
직까지 회복탄력성을 적용한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회복
탄력성과 전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동기와 성취도간의 관계 대한 연구(Abolmaali & Mah-
mudi, 2013; Cicchetti, 2013; Kwek, Bui, Rynn, & So, 2013; 
Putwain et al., 2013; Scales, Benson, Roehlkepartain, Sesma, 
& Dulmen, 2006)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
로 회복탄력성이 성공적인 학업 성취도를 위한 학습자 
개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회복탄력성과 성취
도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외, 수학이나 
읽기와 같은 특정 교과목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
복탄력성과 성취도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제시한 연구
결과(Rivera & Waxman, 2011; Pardrón, Waxman & Y. Lee., 
2014)도 있다. 또한, 제2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Kamail과 
Fahim(2011), Nguyen, Stanley, Stanley와 Wang(2015)이 회
복탄력성을 적용하여 제2언어의 능숙도 및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Kamail과 Fahim(2011)
는 학습자들의 회복탄력성과 제2언어 능숙도에 관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다르게 국내에서
는 회복탄력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 없거나 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영
어 학습 동기, 탈동기화, 회복탄력성, 영어 성취도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한 T. Y. Kim과 H. S. Lee(2014)의 연구에
서는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인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성취도에 가장 큰 설명력이 확인되었으나,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T. Y. Kim과 Y. K. 
Kim(2016)은 연구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영어 성
취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제시하였다.

2) 회복탄력성, 영어수업 태도,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성

취도에 관한 연구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의 영어수업 태도 변인은 학



124

  Modern English Education, Vol. 19, No. 1, Spring 2018  

교생활 적응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먼저 전반적인 학
교생활 적응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우선, 국내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이 성인기의 사회
적응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강조되어 회복탄력성
과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Y. J. Lee, 2004; H. J. Lim & J. C. 
Kim, 2014; J. A. Park & E. K. Lee, 2011; S. H. Park, 2009)를 
많이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 적
응과의 정적 상관관계와 회복탄력성의 학교생활 적응
에 대한 직접 효과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적응에서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과 주변 환경에
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
적으로 대처하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H. 
J. Lim & J. C. Kim, 2014; S. H. Park, 2009)을 알 수 있다. 이
와 비슷하게 Gentry 외 2인(2002)과 Padrón 외 2인(2014)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
로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교실 학습 환경에 대한 태도를 
꼽았다. 앞서 언급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외의 연구자들
(Borman & Overman, 2004; Gentry, et al., 2002; Padrón, et al., 
2014; Rivera & Waxman, 2011; Waxman, Huang, & Parón, 
1997)은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를 중심으로 회복탄력성과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Borman과 Overman(2004), 
Rivera와 Waxman(2011)는 수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회
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수업 태도와 성취도 
차이를 연구한 결과,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지닌 학
생이 수업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수학 성
취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읽기수
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adrón et al., 2014)에
서도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성취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를 통
해 회복탄력성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 및 태도,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적용시킨 일반적인 교실 학습 환경과 수
업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2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그러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국내에서 진행된 제2언어 학습
과 회복탄력성, 수업 태도, 성취도에 관한 몇몇의 연구
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T. Y. Kim
과 Y. J. Lee(2013)의 연구는 교사, 동료 학생들, 교과서나 
학습 방법과 같은 학습자의 교실 수업 환경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이 영어 학습 동기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 Y. Kim(2016)의 연구
에서는 영어 학습 태도와 영어 능숙도의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적

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
업 태도, 성취도 중 2개 혹은 3개의 변인만을 설정하여 

이들의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를 확인한 경우
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EFL 학습 분야에서는 회
복탄력성의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
우며, 몇몇의 연구들을 통해 EFL 학습 상황에서 보이는 
학습자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학습 상황과는 다른 결과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학습 상황을 비롯하여 제2언어와 같은 특

정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나 학
습 동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이나 언어 적성 등
의 요인들과 다르게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변 학습 환경 
혹은 수업 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요인으
로 볼 수 있다(H. W. Lee, 1996). 이러한 이유로 국내 영
어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
지 10여 년간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서로 상이한 영어 실력과 영어 성
취도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EFL 학습 상황과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영어 학습자들이 어떠한 이
유로 학습 동기, 수업 및 학습 상황에 대한 적응 방식과 
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른 학교 급에 비해 영어에 대한 많은 압박
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회
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
를 자기보고 설문지법을 통해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변인들이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연구변인들간의 구조적 관
계를 최종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는 이들의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2)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는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1에 나타난 연구모형은 연구자가 선행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EFL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
도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상기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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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각 변인들
의 경로를 단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세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72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첫 번째 학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립 고
등학교로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부분의 학생
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두 번
째 학교는 경기 수원시의 공립 고등학교로 외국어계열
이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계열과 함께 구성되어있다. 세 
번째 학교는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시흥시에 위치
한 공립 고등학교로 중학교 내신이 비교적 상위권인 학
생들이 진학한다. 이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내신 경쟁
이 치열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관
심이 높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학교 급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
상했기 때문이다. Statistics Korea(2015)의 자료는 국내 
청소년의 49.5%가 공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자살 
충동을 느낀 7.9%의 학생들 중 39.3%가 그 원인으로 시
험 성적 및 진학문제를 꼽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
국청소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H. J. Im & H. C. Kim, 
2010; C. H. Lee, J. G. Kim, & H. Lee, 2008)는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학업성적을 꼽았으며, 고등학생
(70.1%)이 대학생(50.0%)보다 성적에 대한 고민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고등학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학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참여자(472명) 중 남학생은 
263명(55.7%), 여학생은 209명(44.3%)이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
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를 알아보고자 자기보고 설
문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앞
서 진행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설문에 부적절한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 학생들에
게 적합한 설문 내용으로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로 활
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4개 요인/20문
항)은 W. Y. Shin, M. G. Kim과 J. H. Kim(2009), T. Y. Kim
과 Y. K. Kim(2016), Kwek 외 3인(2013)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다. 영어 학습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4개 요
인/28문항)은 T. Y. Kim(2012a), T. Y. Kim(2015), Y. K. Kim
과 T. Y. Kim(2012), Papi(2010)의 연구를 참고했으며, 영
어수업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2개 요인/7문항)은 Y. R. 
Kim(2000), Seoul Education Information Institute(2016), 
Choinh과 Fraser(2009)의 설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
였다.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묻는 문항(1문항)은 연
구 참여자들이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 치른 영어 교과목 
지필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문항은 연구 대상자 정보 문항(성별)을 제외하고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영어 성취도에 대한 문
항은 10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회복탄력성 요인 4개, 영어 
학습 동기 요인 4개, 영어수업 태도 요인 2개에 대하여 
묻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설문에 사용된 각 요인은 다
음과 같다(예시문항은 부록 참조).
첫째, 회복탄력성의 요인 중 인지된 행복감(5문항, α 

= .871)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6문항, α = .825)은 문
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 노력하는 의지나 능력을 뜻한다. 감정조절능력(5문
항, α = .859)은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하게 감정과 행동을 통제
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낙관성(4문항, α = .855)은 어려
운 문제가 생겨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T. Y. Kim & H. S. Lee, 2014). 
둘째, 영어 학습 동기의 요인 중 이상적 제2언어 자아(8
문항, α = .929)는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 모습으로 제2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의
미한다. 필연적 제2언어 자아(7문항, α = .908)는 제2언

FIGURE 1 The Hypothesized Model of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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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을 안 했을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무적으
로 학습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도구성[장려](7문항, α = 
.890)는 학업 및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제2언어를 학습
하는 것을 뜻하며, 도구성[방어](6문항, α = .882)는 자
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자 제2언어를 학습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셋째, 영어수
업 태도의 요인 중, 수업 만족도(5문항, α = .911)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흥미
와 수업의 유용성을 의미한다. 수업 활동적응(2문항, α 
= .790)은 영어수업 전후에 보이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업 태도로서,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학습에 적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
다. 첫째,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정규
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왜도, 첨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학
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
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 검증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
기, 영어수업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중 측정변인
들의 정규성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1.169~0.304, 
첨도는 -0.749~1.216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왜도와 첨도는 표본 측정치가 정상분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수로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이 
3이상, 첨도는 절대값이 10이상일 경우 문제가 있는 것
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평균값(M)에 대한 결과이다. 회복탄력성은 낙관성(M = 
3.93), 감정조절능력(M = 3.65), 인지된 행복감(M = 3.48), 
문제해결력(M = 3.37)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영어 학습 동기는 도구성[장려](M = 3.69), 도구
성[방어](M = 3.34), 이상적 제2언어 자아(M = 3.24), 필
연적 제2언어 자아(M = 2.78)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수
업 태도는 ‘수업 만족도’(M = 3.38), ‘수업활동 적응’(M 
= 3.23) 순으로 확인되었다.
제시된 표 1은 본 연구의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각 변인 간의 상관
관계는 p < .05,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를 통해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모든 절대값이 

TABLE 1
Correlations of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chievement

1 2 3 4 5 6 7 8 9 10 11

1.PH 1
2. PS .529*** 1
3.EmR .307*** .434*** 1
4. Opt .437*** .415*** .255*** 1
5. Ideal L2 .292*** .268*** .230*** .178*** 1
6. Oht L2 .086 .106* -.001 .068 .237*** 1
7. Inst.[pro] .199*** .227*** .220*** .180*** .479*** .337*** 1
8. Inst.[pre] -.069 .018 .076 .014 .108* .455*** .373*** 1
9. Sts .409*** .364*** .236*** .245*** .399*** .210*** .282*** .103* 1
10.TO .185*** .234*** .174*** .091* .348*** .185*** .287*** .195*** .518*** 1
11. Achv .300*** .361*** .321*** .224*** .376*** .085 .309*** .198*** .391*** .345*** 1

Note. PH = perceived happiness, PS = problem-solving, EmR = emotional-regulation, Ideal L2 = ideal L2 Self, Oht L2 = ought-to L2 
self, Inst.[pro] = instrumentality[promotion], Inst.[pre] =  instrumentality[prevention], Sts = satisfaction, TO = task orientation, Achv = 
achievemen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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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은 독립변인들 간의 .9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술하였듯 모든 독
립 변인들 간의 절대값이 .529 이하로 나타나 공선성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연구문제1.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
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는 이들의 영어 성취
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였다.
제시된 표 2는 국내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² = 
.313으로 나타나 31.3%의 설명력이 확인되어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 = 21.046, p < .001).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력(β = .139, p < .01), 감
정조절능력(β = .117, p < .01),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이상적 제2언어 자아(β = .186, p < .001), 도구성[방어](β 
= .177, p < .001),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 만
족도(β = .140, p < .01), 수업활동 적응(β = .120, p < .05)이 
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필연적 제2언어 자
아(β = -.125, p < .01)는 성취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2언어 학습에 있어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력, 감정조절능력과 학
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도구성[방
어]가 높을수록 성취도는 높아지고, 필연적 제2언어 자
아가 낮을수록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
한,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 만족도, 수업활
동 적응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 요인들 중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문제해결력, 감정조절능력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일반적 학습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학
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Y. J. 
Lee, 2004; J. A. Park & E. K. Lee, 2011)와 유사하다. 그러
나, 영어 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 요
인이 발견되지 않았던 T. Y. Kim과 H. S. Lee(2014)의 연
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요인 중 문제해결력은 문제

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마주
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을 뜻한

다. 감정조절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이 느
끼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감정
과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같은 행
동과 감정에 대한 자기 통제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학교나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Reivich & Shatte, 2003). 따라서 국
내 고등학생들 중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입시준
비 및 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학업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이 영어 학습에서 높
은 성취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학생들이 높은 영어 성취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
들이나 부모님, 교사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압박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
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학업 외의 활동들
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중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도구성[방어]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영어 성취도에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학
습 동기에 대한 연구들(Dörnyei & Chan, 2013; T. Y. Kim, 
2006; T. Y. Kim & H. S. Lee, 2014; Y. K. Kim & T. Y. Kim, 
2012; Y. Lee & K. Ahn, 2013; Papi, 2010; Taguach et al.,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먼저, 영어 성취도에 있어 이
상적 제2언어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연적 제2
언어 자아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제2언어 자아에 대한 선행연구(T. Y. Kim & H. S. Lee, 

*p < .05, **p < .01, ***p < .001

TABLE 2
The Effect of Resilience, Motivation and

Attitudes on Achiev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Achievement

B SE β t p

(Constant) -2.399 .763 -3.146 .002

Resilience

Perceived happiness .181 .153 .059 1.180 .239

Problem-solving .508 .183 .139 2.777** .006

Emotional-regulation .414 .157 .117 2.646** .008

Optimistic .102 .139 .033 .736 .462

Motivation

Ideal L2 Self .491 .125 .186 3.929*** .000

Ought-to L2 self -.338 .123 -.125 -2.749** .006

Instrumentality[promotion] .107 .157 .033 .681 .496

Instrumentality[prevention] .500 .131 .177 3.806*** .000

Attitudes
Satisfaction .392 .142 .140 2.748** .006

Task orientation .295 .115 .120 2.567*

R² = .313, Adj R² = .299, F-value = 21.046***,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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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Y. Lee & K. Ahn, 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 Y. Kang과 T. Y. Kim(2017)의 연구에서도 국내 고등학
생들에게 강한 도구적 동기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발견되었으며, T. Y. Kim, Y. Kim과 J. Y. Kim(2017a)의 연
구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구성[방어]
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도구적 동기를 강하게 보인다는 선행연구들(S. B. Lim, 
2001; E. K. Mang, 2001; E. J. Na, 2003)도 있다. 본 연구와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유
창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릴 때(즉, 이상
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발현되어 더 
높은 영어 성취도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의식하며 영어 학습을 하는 경우(즉, 필
연적 제2언어 자아)에는 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
의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로 인해 수능의 필수과목인 영
어 교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영어 학습을 진행하
는 경우가 많아 도구성[방어]와 같은 도구적 동기가 이
들의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국내 고등학생들은 낮은 영어 점수
로 겪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영어 학습을 
하는 것도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영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을 그릴 때 더 높은 영어 성취도를 이룰 수 있다
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영어수업 태도의 수업 만족도, 수업활동 적응 요인

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유용성과 흥미, 그리고 수업
이나 자신의 학습을 위해 준비하는 노력과 같은 수업 
전후에 나타나는 학습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인 학습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만족감 및 인식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Choinh & Fraser, 
2009; Fraser, 1998; J. R. Kim, 2014)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 EFL 학습 분야에 국한하여 수업 태도와 영어 성취
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상이
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M. Y. Kim(2016)의 연구결
과는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와 영어 능숙도 간의 통계적
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H. W. Lee(1996)와 T. Y. 
Kim(2006)의 연구는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영어 성취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
처럼 일반적인 학습 상황과 영어 학습 상황에서의 학
습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
가 연구를 통해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학습 태도와 성취도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찰 및 

종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영어를 활용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여 이들에게 영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2.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
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는 어떠
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와 영어 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
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수정모형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1)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확인

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요인에 대한 확인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복탄력성 요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χ ² = 492.663, SRMR = 0.068, GFI 
= 0.906, AGFI = 0.878, NFI = 0.898, CFI = 0.929, RMSEA 
= 0.066으로 나타나 연구 단위의 적합도 척도가 적절히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의 확
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χ² = 788.511, SRMR = 0.068, 
GFI = 0.895, AGFI = 0.870, NFI = 0.910, CFI = 0.945, RM-
SEA = 0.055으로 나타나 연구 단위의 적합도 척도가 적
절히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수업 태도 요인
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χ² = 57.216, SRMR = 
0.026, GFI = 0.962, AGFI = 0.918, NFI = 0.971, CFI = 0.977, 
RMSEA = 0.085으로 나타나 연구 단위의 적합도 척도
가 적절히 구성되었음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회복탄
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요인의 CR(Con-
struct Reliability: 개념 신뢰도)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산추출지수)을 각각 계산한 결과, 모든 요
인의 CR은 기준치인 .70 보다 높고, AVE도 기준치인 .50 
보다 높아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대표성을 확인하였다.

2)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간의 구조 모형

본 연구에서 초기에 설정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통해 모든 경로가 유의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도 대
다수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더 나은 모형
을 탐색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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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하여 수정모형을 시도하
였다. 본 연구는 영어 학습 동기와 교실 영어수업 태도
의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그
림 2참조). 수정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χ² = 71.372, SRMR = 0.040, GFI = 0.973, 

AGFI = 0.946, NFI = 0.947, CFI = 0.970, RMSEA = 0.050, 
TLI = 0.970으로 분석되어 이전보다 향상된 전체적인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χ² 차이검증을 통해 초기
모형과 수정모형의 χ² 차이(43.773)가 자유도의 차이(4)
에 비해 크게 나타나,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
였다. 표 4는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영어 학습 

동기(β = .458, p < .001), 영어수업 태도(β = .281, p < .001), 
영어 성취도(β = .243, p < .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 동기는 영어수업 태도(β = 
.523, p < .001), 영어 성취도(β = .207, p < .01)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수업 태도는 영어 성
취도(β = .281, p < .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는 앞서 언급한 수정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

수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 간의 관계
를 나타낸 구조모형이다. 그림 2에 나타난 수정모형을 
통해 회복탄력성은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수업 태도, 영
어 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는 영어 성취도에 각각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추가된 경로를 통
해 영어 학습 동기는 영어수업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영어 학습 동기는 영어 수업 태도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요인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간접 및 총효과
를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복탄력
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43, 회복탄력
성이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를 매개하여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4. 총효과는 .467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 성취도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207,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
를 매개하여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30, 총
효과는 .337로 확인되었다. 즉,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를 모두 매개하여 성취도에 미치
는 높은 수준의 영향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Fit Measures for Modified Model

CMIN SRMR GFI AGFI NFI CFI TLI RMSEA

Initial 115.145 .051 .955 .919 .914 .939 .910 .067

Final 71.372 .040 .973 .946 .947 .970 .950 .050

Criteria - ≤ 0.05 ≥ 0.9 ≥ 0.9 ≥ 0.9 ≥ 0.9 ≥ 0.9 ≤ 0.05

Evaluation -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and Tests for Statistical Significant for the Final Model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Resilience → Motivation .560 .458 .085 6.582***
Resilience → Attitudes .371 .281 .088 4.200***

Resilience → Achievement 1.127 .243 .275 4.096***
Motivation → Attitudes .565 .523 .082 6.889***

Motivation → Achievement .786 .207 .287 2.741**
Attitudes → Achievement .870 .248 .281 3.096**

**p < .01,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Analysis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Resilience → Achievement 243*** .224*** .467***
Motivation → Achievement 207** 130* .337***
Attitudes → Achievement .248** - .24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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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정모형(그림 2)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
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둘째,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셋째, 영어
수업 태도가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동기와 태도,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학습 동기는 성
취도뿐만 아니라 영어수업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학습 동기의 영향을 받은 영
어수업 태도는 영어 성취도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끼친
다. 또한,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
를 매개하여 성취도에 미치는 높은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연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회

복탄력성은 국내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 동
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앞서 진
행된 선행연구(H. S. Jang, 2001; Kwek et al., 2013; Padrón, 
et al., 2014; Putwain, et al., 2013; Rivera & Waxman, 2011)
에서도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
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
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스트레스나 어
려움을 잘 대처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태도,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자신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설명

하였다. 또한, T. Y. Kim, Y. Kim과 J. Y. Kim(2017b)은 국
내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탈동기(demotivation), 영어 능숙도(proficiency)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이 영
어 능숙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탈동기를 매개한 간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회복탄력성
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탈동
기에 미치는 강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탈동기는 학습자가 외부적인 압박, 즉 스
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신을 힘들
게 하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학습자가 그 압박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T. Y. Kim & Y. J. Lee, 2013).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을 학
습자가 어떻게 인식하여 동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회
복탄력성이 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상황에
서 자신에게 적절하고 유연한 반응을 함으로써 긍정적
인 발달에 이르는 ‘정신적 저항력’(J. H. Kim, 2011)이라
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회복탄력성과 탈동기의 부적관계를 밝힌 연구(J. 
Shin & T. Y. Kim, 2017) 및 높은 회복탄력성은 긍정적인 
학습 동기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제시한 Rouse(2001)의 
연구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회복탄력성은 학
습자가 영어 학습을 진행하며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
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
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탈동기를 완화시키

FIGURE 2 The Final Model of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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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어 학습 동
기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
로 보아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언급한 선행연구(T. Y. Kim et 
al., 2017b; Rouse, 2001; J. Shin & T. Y. Kim, 2017)에서 확
인하였듯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탈동기 수
준이 낮아 그 결과로 학습 동기가 향상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수정모형을 통해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 성취도를 비롯하여 영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직
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어 학습 동기가 성취도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2언어 학습 동기와 관련
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예: Dörnyei & Chan, 2013; Y. 
L. Hong & T. Y. Kim, 2013; T. Y. Kim, 2012b; T. Y. Kim & H. 
S. Lee, 2014; Y. K. Kim & T. Y. Kim, 2012 등)를 지지한다. 
또한, 추가된 경로를 바탕으로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
습 동기가 수업 태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선행연구
(Green, Liem, Martin, Colmar, Marsh, & McInerney, 2012; 
J. R. Kim, 2014)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 동기가 학교 및 수
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했
으며, 학습 동기가 수업 참여(engagement)에 끼치는 직
접적인 영향을 밝혔다. 또한,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Gardner, 
1991; H. W. Lee, 2002; Masgoret & Gardner, 2003)에서도 
동기와 태도의 유의한 상관관계와 학습 동기가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그 예로 Gardner(1991)
는 학습 동기와 태도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제시하며, 
동기와 태도는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자 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를 토대로 학습 동기와 수업 태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영어수업 태도에 영어 학습 동기가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
업태도가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Choinh 
& Fraser, 2009; Fraser, 1998; Gentry et al., 2002; J. R. Kim, 
2014; Pardrón et al., 2014)임을 고려했을 때, 영어 학습 동
기 증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
들의 학습 동기 향상을 돕기 위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과제나 영어 학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개
인적인 목표와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수업활동(Dörnyei, 2003)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V.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 회복탄력
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력과 각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

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먼저 회복탄력성의 문제해결력, 감정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영어 성취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고등학생들 중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
가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학업에 대한 압박을 겪
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이 영어 학습에서 더 뛰어난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영어 학습 동기의 이
상적 제2언어 자아, 도구성[방어]가 높고, 필연적 제2언
어 자아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학생들이 주
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영
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반
면,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를 부여하고 영어를 실제 사용하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영어 성취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 요인인 수
업 만족도와 수업활동 적응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수
업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자신의 영어 학
습을 위해 예습 및 복습 등 개인적인 학습 노력이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

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한 결과, (1)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
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2) 학습 동기가 영어수
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3) 영어수업 태도
가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
정모형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와 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이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수정모형을 통해 ‘회복탄력성→영어 학습 동기(β = 
.458)’, ‘영어 학습 동기→영어수업 태도(β = .523)’, ‘영어
수업 태도→영어 성취도(β = .248)’이 확인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은 학습 동기에 큰 영향을, 회복탄력성의 영
향을 받은 학습 동기는 수업 태도에 큰 영향을, 학습 동
기의 영향을 받은 수업 태도는 성취도에 큰 영향을 끼



132

  Modern English Education, Vol. 19, No. 1, Spring 2018  

치는 것임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감과 같
은 외부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증진시킨다. 이는 자
연스럽게 영어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인 태
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
한 부분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성취도에 높
은 수준으로 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
이다. 이미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한 연구결과(Dörnyei 
& Chan, 2013; Dörnyei et al., 2006; T. Y. Kim, 2012b; T. Y. 
Kim & H. S. Lee, 2014; Papi, 2010)는 이상적 제2언어 자
아가 영어 성취도에 중요한 역할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내 영어 학습자들,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
습 동기에 대한 연구결과(D. I. Choi & T. Y. Kim, 2013; J. 
Y. Kang & T. Y. Kim, 2016; T. Y. Kim & H. S. Lee, 2014)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에게서 필연적 자아가 강하게 작
용하고, 이상적 자아의 발현 정도가 낮거나 중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영향이 적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내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영향을 끼
치는 동기요인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라고 예상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어떠한 이유로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은 2018학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수
능영어의 절대평가의 도입(Minister of Education, 2014)
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절대평가는 학생 변별보다 
성취수준에 중점을 둔 준거기준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로써 상대적인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을 달성
한 학생에게 해당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이다. 이러
한 평가방법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무분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줄여주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신의 노
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내
적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가 학생들이 영어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

도, 영어 성취도가 서로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 
중점을 두어 파악하였다. 특히, 영어 학습에서 회복탄
력성의 역할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수정모형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
으로써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심리적 특성임이 밝혀졌다. 이는 일반적인 학습 상
황에서 회복탄력성이 동기,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유
의한 영향과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연구결과(Abolmaali 
& Mahmudi, 2013; Borman, & Overman, 2004; T. Y. Kim & 
Y. K. Kim, 2016; Padrón, et al., 2014; Putwain et al., 2013)를 
지지한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회복탄
력성이 학업 스트레스와 압박을 적절히 대처하여 성공
적인 학업과 학교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
을 숙지하고,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일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예로 Duck-
worth(2016)는 수업 외의 특별활동(운동, 연극, 악기 연
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내재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교사의 모습도 강조된다. 교사는 회
복탄력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모델이 되며, 교사가 제공
하는 칭찬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인정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nard, 1993; E. S. Hong, 2006). 이 같은 방법으로 학교
와 교사는 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
자 역할이 되어주고 다양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
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특정 지역에 위치한 인문
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국내 고등학생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연구 참여자들 중에 남학
생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
였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지역, 학년, 성비 균형 
등의 세부적 요인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학교 
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인 설문지 중심으로 분
석하였기에 참여 학생들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 성별, 부
모 및 가정환경, 학습 환경 등과 같은 요소로 인해 본 연
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외연의 
확대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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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에 관한 설문문항 예시

1. 회복탄력성 문항 예시

1) 인지된 행복감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2) 문제해결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다.

3) 감정조절능력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 낙관성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한다.

2. 영어 학습 동기 문항 예시

1)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2)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영어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내가 영어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영어공부를 한다

3) 도구성[장려]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

미래에 내가 좋은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니까 영어공부는 중요하다. 

4) 도구성[방어]

영어를 잘 못하면 대학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중요하다.

영어를 잘 못하면 능력 없는 학생처럼 보이므로 영어공부는 중요하다.

3. 교실 영어수업 태도 문항 예시

1) 수업 만족도

나는 영어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진다.

학교 영어 수업이 나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 수업활동 적응

나는 영어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나는 영어 수업시간을 위해 예습과 복습을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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